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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1,516조원,
규칙은 파는 방법만 고쳤다
은행과 증권사가 파는 신탁의 갈래와 규모, 비용, 되풀이된 일을 법령과 감독통계로 살폈다

2025년 말 신탁 수탁고는 1,516조 5,000억원이다. 잠정치다. 이 가운데 금전신탁이 726조 5,000억원,

재산신탁이 788조 4,000억원이다. 신탁회사가 받은 신탁보수는 2조 915억원이고 은행 몫이 1조

2,000억원으로 58.2%다.

금전신탁의 대부분은 맡긴 사람이 살 상품을 스스로 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이다. 감독당국이 밝힌 2023년 말

비중은 97.6%다. 같은 계약 형태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데, 지난 열세 해 동안 같은 일이

되풀이됐다.

연구소는 규칙이 계약 형태가 아니라 파는 방법만 손봐 왔다고 본다. 2013년에도, 2019년에도, 2025년에도

규칙은 설명 절차와 판매 장소를 고쳤다. 맡기는 사람이 계약 전에 확인할 것은 세 가지다. 보수를 언제

얼마나 떼는지, 중도에 깰 때 무엇을 내는지, 예금자보호를 받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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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국민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분석한 자료다.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그 가치를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며, 법률 자문이나 세무 자문이 아니다. 개별 신탁계약의 유불리 판단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한눈에

신탁은 재산을 맡기는

계약이 아니라 소유 명의를

넘기는 계약이다. 넘긴

재산은 받은 회사의

재산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SUMMARY

세 줄 요약

무엇을 물었나

은행과 증권사에 재산을 맡기는 신탁은 어떤 계약이고, 그 계약은

실제로 무엇에 쓰여 왔는가.

무엇을 알아냈나

신탁은 소유 명의를 받는 회사 앞으로 넘기는 계약이다. 2025년 말

수탁고는 1,516조 5,000억원이다. 금전신탁 726조 5,000억원의

대부분은 맡긴 사람이 살 상품을 스스로 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이다.

감독당국이 밝힌 2023년 말 비중은 97.6%다. 은행은 이 계약 형태로

파생결합증권을 팔았고 2025년부터는 상장지수펀드를 판다. 규칙은

그때마다 설명 절차와 판매 장소를 고쳤다.

읽는 사람은 무엇을 하면 되나

계약 전에 세 가지를 확인한다. 보수를 언제 얼마나 떼는지, 중도에 깰

때 무엇을 내는지, 예금자보호를 받는지다. 요율과 중도해지수수료의

실제 값은 기본약관이 아니라 개별약관에 적혀 있다. 이미 든 신탁이

있는지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16개 은행 몫을 확인한다.

이 보고서 읽는 법

수탁고와 신탁보수는 2025년 말 기준이고, 발표문이 잠정치라고 밝힌

값이다.

상장지수펀드 신탁 관련 수치는 금융감독원 발표를 옮긴 언론 보도에서

가져왔다.

한 매체에서만 확인한 값은 그 사실을 각주에 적었다.

법 조문 번호는 각주로 내렸다. 확정되지 않은 검사 결과와 제재는 적지

않았다.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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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은 재산을 맡기는 계약이

아니다. 소유 명의를 받는 회사

앞으로 넘기는 계약이다.

위탁자·수탁자·수익자

재산을 넘긴 사람이 위탁자,

받아서 관리하는 회사가

수탁자, 그 재산에서 나오는

이익을 받는 사람이

수익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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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기는 것이 아니라 넘기는 것이다
신탁은 어떤 계약이고 무엇을 맡길 수 있나.

1,516.5조원
신탁 총 수탁고(잠정)

2025년 말 · 금융감독원

7가지
신탁업자가 받을 수 있는 재산

2026년 9월 · 자본시장법

2갈래
법이 나눠 둔 금전신탁의 종류

2026년 9월 · 자본시장법 시행령

소유 명의가 은행 앞으로 바뀐다

신탁은 재산을 맡기는 계약이 아니라 소유 명의를 받는 회사 앞으로 넘기는

계약이다.1

수탁자는 정해진 목적에 따라 그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고 운용한다.1

등기나 등록을 할 수 있는 재산은 신탁 등기를 한다. 할 수 없는 재산은

신탁재산이라고 표시한다.2

넘긴 재산은 받은 회사의 재산이 아니다

넘겼다고 해서 그 재산이 은행이나 증권사의 것이 되지는 않는다.3

신탁재산에는 강제집행과 경매, 보전처분,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3

신탁 전의 원인으로 생긴 권리와 신탁사무를 처리하다 생긴 권리는 예외다.3



수탁자가 죽어도 신탁재산은 그 사람의 상속재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수탁자가

이혼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3

맡길 수 있는 재산은 일곱 가지다

은행과 증권사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은 일곱 가지다.4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 무체재산권이다.4

이 가운데 둘 이상을 하나의 계약으로 묶으면 종합재산신탁이 된다.4

맡긴 사람이 무엇을 살지 정하면 특정금전신탁, 정하지 않으면

불특정금전신탁이다.5

법이 나눠 둔 갈래는 이 둘뿐이다.5

금전이 아닌 재산을 맡기는 신탁은 감독통계와 실무에서 재산신탁이라고

부른다. 법에 정의된 이름은 아니다.5

<표 1> 맡긴 사람이 정할 수 있는 것이 갈래를 가른다

신탁의 갈래와 근거 조문 (2026년 9월 기준)

갈래 맡기는 것 맡긴 사람이 정하는 것 근거

특정금전신탁 금전 무엇을 사서 담을지 스스로 지정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3조

제1호

불특정금전신탁 금전 지정하지 않는다 같은 조 제2호

재산신탁
금전이 아닌

여섯 가지 재산
관리·처분·개발 방식을 계약으로 정한다

자본시장법 제103조 제1항

제2호~제7호

종합재산신탁
위 재산 가운데

둘 이상
하나의 계약으로 묶는다 같은 조 제2항

유언대용신탁

맡길 수 있는

재산 가운데

받아 주는 것

죽은 뒤 받을 사람을 정하고, 살아 있는 동안

바꿀 수 있다
신탁법 제59조

주: 재산신탁은 조문에 정의된 이름이 아니라 감독통계와 실무에서 쓰는 이름이다.5

자료: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조문을 정리.

죽은 뒤에 누가 받을지 미리 정할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에 이름이 그대로 적혀 있는 제도다.6



지정된 사람이 위탁자가 죽을 때 수익권을 얻는 신탁이 하나다.6

위탁자가 죽은 뒤부터 그 재산에서 나오는 돈을 받는 신탁이 다른 하나다.6

위탁자는 살아 있는 동안 받을 사람을 바꿀 수 있다. 계약으로 달리 정하면

그에 따른다.6

받을 사람이 죽으면 그다음 사람이 이어받도록 미리 정해 둘 수도 있다.6

이 보고서가 묻는 것

연구소는 34호에서 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를 다뤘다. 76호에서는 상속·증여

세금을 다뤘다.

이 편은 세금이나 상속 제도가 아니라 계약 자체를 본다.

이 계약은 무엇이고, 실제로 무엇에 쓰여 왔는가.

이 장에서 확인할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예금과 적금만 있으면 이 확인은 하지 않아도 된다. 퇴직금

관련 계좌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금인지 신탁인지 가르기 어려워 이

서비스에서 나오지 않는다.

2장

1,516조원이 어디에 쌓여 있나

얼마나 되고, 어느 갈래에 몰려 있나.

726.5조원
금전신탁 수탁고(잠정)

2025년 말 · 금융감독원

788.4조원
재산신탁 수탁고(잠정)

2025년 말 · 금융감독원

20,915억원
신탁회사가 받은 신탁보수

2025년 · 금융감독원

내가 이미 신탁계약을 맺어 두었는지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의 계좌통합조회 메뉴

1

계약서 첫 장에서 수탁자 이름과 신탁재산 표시를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신탁계약서와 신탁 등기 사항, 상품설명서 첫 장

2



금전신탁 스물다섯 가운데

스물넷은 맡긴 사람이 살 상품을

스스로 정하는 계약이다.

금융감독원은 해마다 3월에서

4월 사이에 「신탁업 영업실적」

을 낸다. 2025년치는 2026년

4월 15일에 나왔다. 모두

잠정치다.

한 해 사이 138조원 늘었다

2025년 말 신탁 수탁고는 1,516조 5,000억원이다. 잠정치다.7

1년 전보다 138조 4,000억원, 10.0% 늘었다. 3년 전의 1.2배다.7

신탁업을 하는 회사는 60개다.7

은행·증권·보험이 겸해서 하는 신탁이 1,059조원, 부동산신탁만 하는 회사가

457조 5,000억원이다.7

겸영 신탁회사는 11.3%, 부동산신탁회사는 7.1% 늘었다.7

금전신탁이 726조원, 재산신탁이 788조원이다

맡긴 재산으로 나누면 금전신탁이 726조 5,000억원, 재산신탁이 788조

4,000억원이다. 재산신탁이 1.1배 크다.8

금전신탁은 14.8%, 재산신탁은 5.9% 늘었다.8

금융감독원은 금전신탁이 는 까닭으로 퇴직연금과 정기예금형, 수시입출금,

주가연계신탁의 증가를 적었다.8

신탁보수는 2조 915억원으로 1.4% 늘었다.8

은행이 1조 2,000억원으로 58.2%를 가져갔다. 부동산신탁회사가 28.2%,

증권사가 11.5%다.8

<표 2> 수탁고는 3년 사이 292조원 늘었고 신탁보수는 줄었다

연도별 신탁 수탁고와 신탁보수 (2022년 말 ~ 2025년 말, 잠정치)

기준 시점 총 수탁고(조원) 금전신탁(조원) 재산신탁(조원) 신탁보수(억원)

2022년 말 1,223.9 590.4 632.8 22,996

2023년 말 1,310.7 601.6 708.3 23,384

2024년 말 1,378.1 632.8 744.5 20,629

2025년 말 1,516.5 726.5 788.4 20,915

주: 네 해 모두 발표문이 잠정치라고 밝힌 값이다. 신탁보수는 그해 한 해 동안 받은 금액이다. 2022년 말 재산신탁은 2023년 발표문의

금액에서 같은 발표문의 증감액을 뺀 값이다.7

자료: 금융감독원, 「신탁업 영업실적[잠정]」 2022~2025년 각 연도분을 정리.



금전신탁 스물다섯 가운데 스물넷이 특정금전신탁이다

2022년 말 특정금전신탁은 575조 1,000억원으로 금전신탁의 97.4%였다.9

2023년 말에는 587조 2,000억원으로 97.6%였다.9

2024년과 2025년 발표문 본문에는 특정금전신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9

업권별로 얼마인지는 발표문 본문에 없다

금융감독원 발표문 본문은 겸영 신탁회사의 합계만 적는다.7

은행 696조원, 증권 332조원, 보험 31조원이라는 값은 언론 보도다.10

유언대용신탁은 통계 항목에 없다

금융감독원 신탁업 영업실적 발표문 본문에는 유언대용신탁이라는 항목이

없다.11

언론에 나오는 값은 은행들이 따로 낸 잔액이다. 2026년 7월 말 5대 은행

잔액은 6조 6,163억원이다.11

계약 건수를 밝힌 자료는 찾지 못했다.11

이 장에서 확인할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든 신탁이 없으면 이 확인은 하지 않아도 된다. 시장 전체의

잔액 규모는 내 계약 조건과 관계가 없다.

내 신탁계약이 금전신탁인지 재산신탁인지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계약서 표지의 상품 이름과 신탁재산 표시란

1

특정금전신탁이면 무엇을 사도록 지정했는지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계약서류의 운용방법 지정란. 위탁자가 직접 자필로 적게 돼

있다

2



2019년 결정으로 은행에서

파생결합증권을 사려면

신탁계약을 맺는 길만 남았다.

주가연계신탁

주가에 따라 손익이 갈리는

증권을 담아 파는

특정금전신탁이다. 은행은

그 증권을 직접 팔지 않고 이

계약 형태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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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파는 방법만 고쳤다
왜 같은 계약 형태에서 같은 일이 되풀이되나.

12,000억원
은행이 받은 신탁보수(전체의 58.2%)

2025년 · 금융감독원

25.3%
2012년 말 특정금전신탁 수탁고가

1년 전보다 는 비율

2013년 4월 · 금융위원회

19조원
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

미상환잔액

2023년 말 · 자본시장연구원

은행이 받는 신탁보수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2025년 신탁보수 2조 915억원 가운데 은행 몫이 1조 2,000억원이다.8

58.2%다. 증권사 몫 11.5%의 다섯 배가 넘는다.8

2026년 상반기 5대 은행의 신탁수수료는 1조 238억원이라는 보도가 있다.12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10.95% 늘어난 값이다. 지난 한 해 동안 받은 금액과

비슷하다.12

2019년에 규칙이 이 계약을 남겼다

2019년 12월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고위험 상품 판매 개선방안을

냈다.13

처음 안은 은행이 고난도 사모펀드와 신탁을 파는 것을 막으려 했다.13

은행 쪽이 공모형 신탁은 팔게 해 달라고 요청했고 예외가 들어갔다.13

예외의 조건은 세 가지였다. 공모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을 담을 것이

첫째다.13

기초자산이 정해진 다섯 개 주가지수 가운데 하나일 것이 둘째, 손실배수가 1

이하일 것이 셋째다.13

파는 총액은 은행마다 2019년 11월 말 발행잔액 이내로 묶었다.13

이 결정으로 은행에서 파생결합증권을 사려면 신탁계약을 맺는 길만 남았다.13



그 뒤에 홍콩 주가지수가 떨어졌다

2023년 6월 말 홍콩 H지수에 연계된 주가연계증권 판매잔액은 20조

5,000억원이다.14

그 가운데 은행이 판 몫이 15조 8,860억원이다. 한 곳 보도다.14

2023년 말 미상환잔액은 19조원이다.15

2024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금액이 15조 2,000억원으로 80.4%였다.15

손실 구간에 들어간 잔액은 5조 6,000억원이다.15

2024년 1월에 만기가 온 잔액 8,613억원 가운데 4,516억원이 손실로

확정됐다.15

금융감독원은 2024년 1월 8일부터 판매사 열한 곳을 검사했다.16

2024년 3월 11일 검사 결과와 분쟁조정 기준 안을 냈다.16

판매사의 책임과 투자자의 책임을 함께 따져 배상비율을 정하는 안이었다.16

같은 일이 2013년에도 있었다

2013년 4월 11일 금융위원회가 특정금전신탁 정책방향을 냈다.17

발표문은 2012년 말 수탁고가 1년 전보다 25.3% 늘었다고 적었다.17

정책 방향은 세 갈래였다. 상품 판매와 자산 운용을 건전하게 하고 맞춤형

자산관리 기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17

미리 설계한 특정 유형의 상품을 모아 파는 것을 막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17

다섯 달 뒤 동양그룹 계열사 다섯 곳이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그 회사들의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산 사람들이 손실을 봤다.18

2013년 12월 3일 금융투자협회가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만들었다. 다음 날부터 맺는 신탁계약에 적용하도록 했다.19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신탁계약은 적정하다고 본 경우에만 맺도록 했다.19

설명서를 내주고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받도록 했다.19

운용방법은 위탁자가 계약서류에 직접 자필로 적도록 했다.19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 상품을 알리는 홍보도 막았다.19



2014년 7월 31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을 냈다. 신청한 사람은

1만 6,015명, 계약은 3만 5,754건이다.18

그 가운데 67.2%인 2만 4,028건을 불완전판매로 인정했다. 인정받은 사람은

1만 2,441명이다.18

배상비율은 낮게는 15%, 높게는 50%였다.18

<표 3> 담는 것이 바뀔 때마다 규칙은 파는 방법을 고쳤다

특정금전신탁과 그 뒤에 온 규칙 (2013년 ~ 2026년 9월)

시기 담은 것 뒤에 온 규칙

2013년 계열사 기업어음과 회사채
2013년 12월 4일부터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 적용 — 설명

절차와 홍보 방식을 고쳤다

2019년 사모 파생결합상품
2019년 12월 12일 금융위원회 개선방안 — 공모

주가연계신탁만 예외로 허용했다

2020~2023년 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 2025년 2월 26일 거점점포 제한 발표 — 파는 장소를 고쳤다

2025~2026년 상장지수펀드
2026년 7월 30일 소비자경보 '주의'와 8월 현장검사 — 수수료

논의는 정해지지 않았다

주: 2013년 칸은 판매 형태를 밝힌 발표 자료를 찾지 못해 담긴 상품만 적었다.18 2026년 검사 결과와 제재는 정해지지 않았다.20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발표 자료와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 언론 보도를 정리.

2026년에는 상장지수펀드가 들어갔다

은행이 상장지수펀드를 파는 계약 형태가 특정금전신탁이다.21

2026년 7월 30일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냈다.21

은행 여섯 곳의 2025년 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판매액이 64조원, 103만

건이다.21

같은 기간 신탁수수료 수익은 5,864억원이다.21

2026년 5월 한 달 판매액은 10조 8,000억원이다. 2025년 12월의 8.8배다.21

평균 보유기간은 42일이다.21

6개월이 안 되는 거래가 94.6%, 열흘이 안 되는 거래가 37.9%다. 스무 건

가운데 열아홉 건꼴이다.21



네 번 모두 규칙은 파는 방법을

고쳤다. 계약 형태 자체를 고친

적은 없다.

전체 계약의 91.7%가 선취 수수료를 골랐다. 열흘 안에 해지한 계약은 98%가

선취였다.21

투자 기간에 따라 유리한 쪽을 골랐다면 545억원이었을 수수료를 3,948억원

받았다. 7.2배다.20

2025년 1월부터 2026년 6월 초까지를 잡은 값이다.20

금융감독원은 2026년 8월 은행 여섯 곳을 차례로 검사하기 시작했다.20

검사 결과와 제재는 정해지지 않았다.20

규칙은 무엇을 고쳤나

2013년에는 설명 절차와 홍보 방식을, 2019년에는 담을 수 있는 것과 총액을

고쳤다.19

2025년에는 파는 장소를 정했다.22

2026년 9월 이후에 논의하기로 한 것은 수수료 체계다.20

네 번 모두 파는 방법을 고쳤다.

계약 형태 자체를 고친 적은 없다.

은행에서 파생결합증권이나 상장지수펀드를 사려면 지금도 신탁계약을 맺어야

한다.13

맡긴 사람이 살 상품을 정하는 계약이라 판매 책임의 경계도 그 자리에서

갈린다.5

지금 어떤 규칙이 적용되나

2025년 2월 26일 금융위원회가 판매 장소를 제한했다.22

주가연계증권은 거점점포에서만 판다. 그 밖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일반

점포에서도 팔 수 있다.22

다만 파는 창구를 예금·대출 창구와 나눠야 한다.22

거점점포는 5대 은행 점포 3,900곳 가운데 5~10%인 195~390곳으로

잡았다.22

65세 이상 고객이 원하면 가족 등 지정인이 최종 계약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둔다.22



이 제한이 상장지수펀드 신탁에도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22

이 장에서 확인할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증권 계좌에서 직접 사고 있으면 이 확인은 하지 않아도

된다. 연구소는 어느 상품을 사고 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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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얼마를 내는가

보수는 어떻게 붙고, 쓰는 사람은 누구인가.

50,000,000원
유언대용신탁 최저 가입금액(금전)

2026년 9월 · 우리내리사랑 유언대용신탁

500,000,000원
금전이 아닌 재산의 최저 합산 금액

2026년 9월 · 우리내리사랑 유언대용신탁

0.4%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구간

기본보수 요율

2026년 9월 · 우리내리사랑 유언대용신탁

유언대용신탁의 보수는 세 갈래로 붙는다

우리은행 화면은 계약을 맺을 때 내는 기본보수와 죽은 뒤 내는 집행보수를

따로 적었다.23

신탁재산마다 따로 정하는 개별보수가 셋이다.23

기본보수는 맡긴 재산이 1억원 미만이면 100만원이다.23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0.4%이고 최저 200만원이다.23

10억원 이상이면 0.2%이고 최저 400만원이다. 집행보수도 같은 기준으로

매긴다.23

은행 창구에서 상장지수펀드를 사기로 했다면 계약 형태를 묻는다.

확인하는 곳 · 상품설명서 첫 장의 상품 유형란. 특정금전신탁이라고 적혀 있다

1

선취와 후취 가운데 무엇을 고를 수 있는지 묻는다.

확인하는 곳 · 가입 화면의 수수료 선택란과 상품설명서의 보수 항목

2

며칠 안에 팔 생각인지 먼저 적어 둔다.

확인하는 곳 · 예정 보유기간에 따라 두 방식의 부담이 갈린다

3



10억원을 맡기면 최저 금액

조항이 걸려 보수가 800만원이

된다. 5억원을 맡길 때의 두

배다.

선취 수수료와 후취 수수료

선취는 가입할 때 미리 떼는

방식이고, 후취는 해지할 때

보유한 날수에 맞춰 내는

방식이다.

5억원을 맡기면 두 보수를 합쳐 400만원이다.24

10억원을 맡기면 최저 금액 조항이 걸려 800만원, 곧 두 배가 된다.24

최저 가입금액은 금전이 5,000만원, 금전이 아닌 재산은 합쳐서 5억원이다. 열

배 차이다.23

위탁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중도해지가 된다. 다만 재산별 부수계약에 따라

막히거나 수수료가 붙을 수 있다.23

같은 화면은 운용 결과에 따라 원금에서 손실이 날 수 있다고 적었다.23

<표 4> 같은 갈래의 상품인데 최저 가입금액이 쉰 배 벌어진다

이 보고서가 확인한 유언대용신탁 다섯 상품의 최저 가입금액과 보수 표기 (2026년 9월 기준)

회사 상품 이름 최저 가입금액 보수 표기

우리은행
우리내리사랑

유언대용신탁

금전 5,000만원, 금전 외 합산

5억원
요율을 숫자로 적었다

하나은행 하나 Living Trust 5억원 이상 신탁계약으로 정한다고만 적었다

KB국민은행 간편형 유언대용신탁 1,000만원, 만 40세 이상 화면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NH농협은행
NH 사랑THE

종합유언대용신탁

금전 5,000만원, 금전 외 합산

1억원
화면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신한투자증권 행복이음신탁(라이트) 1,000만원 화면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주: 우리·하나은행 값은 각 회사 상품 화면에서 확인했다.2325 KB국민·NH농협·신한투자증권 값은 언론 보도에 따른다. 같은 회사가 최저

금액을 더 낮춘 다른 상품을 함께 파는 경우도 있다.26

자료: 각 회사 상품 안내 화면과 언론 보도를 정리.

요율을 숫자로 적어 둔 화면은 드물다

하나은행 화면은 신탁보수를 신탁계약으로 정한다고만 적었다.25

중도해지수수료는 운용자산에 따라 생길 수 있다고 적었다.25

특정금전신탁 쪽은 숫자가 더 적다. 우리은행 안내 화면에는 요율도, 중도해지

조건도, 최저 가입금액도 없다.27



상장지수펀드 신탁은 선취와 후취로 갈린다

금융감독원이 든 사례에서는 70대 한 사람이 열세 번 계약했고 평균 보유일이

열흘이었다.28

선취로 1,704만원을 냈는데 후취였다면 56만원이었다.28

쓰는 사람은 50대와 60대에 몰려 있다

2026년 1분기 5대 은행의 상장지수펀드 신탁 판매액은 22조

4,803억원이다.29

50대가 6조 1,736억원, 60대가 11조 8,167억원이다. 60대만 52.6%로

50대의 1.9배다.29

둘을 더하면 17조 9,903억원으로 전체의 80%다. 다섯 가운데 넷꼴이다. 법인

거래가 섞인 판매액 기준이다.29

가입자 평균 연령은 59세이고 65세 이상이 29.9%다. 열 명 가운데 세

명꼴이다.21

같은 사람이 평균 5.5회 계약했다. 가장 많은 사람은 362회다.21

공공기관이 매기는 값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4월 22일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재산을 맡는다.30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기본

대상이다.30

65세 미만이라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치매 환자는 신청할 수 있다.30

맡길 수 있는 재산은 현금성 자산이고 한도는 10억원이다.30

시범사업 기간에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의 이용료가 없다. 받지 않는 65세

이상은 맡긴 재산의 연 0.5%를 낸다.30

대상과 맡길 수 있는 재산이 달라 은행 상품과 나란히 견주기는 어렵다.



수탁자가 지켜야 할 주의 수준은

계약으로 낮출 수 있다.

낮췄는지는 계약서를 봐야 안다.

유류분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받도록

민법이 정해 둔 몫이다.

유언으로도 이 몫까지

없애지는 못한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회사마다 최저 가입금액이 다르다. 한 곳에서 안 된다는

답을 들었다고 끝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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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막히지 않은 곳
보호와 책임과 상속에서 무엇이 비어 있나.

100,000,000원
예금자보호 한도(원금과 이자 합산)

2025년 9월 1일 시행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0회
유류분을 계산하는 민법 두 조문에

'신탁'이 나오는 횟수

2026년 3월 17일 시행 민법

20%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을 가르는

원금손실 기준

2026년 9월 · 자본시장법 시행령

실적에 따라 나눠 주는 신탁은 예금자보호를 받지 않는다

예금자보호를 받는 신탁은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이다. 원금을 지켜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막혀 있다.31

연금이나 퇴직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31

운용 실적에 따라 나눠 주는 신탁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31

우리은행 특정금전신탁 설명서는 이 상품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다고 적었다.27

맡길 금액이 어느 요율 구간에 들어가는지 계산한다.

확인하는 곳 · 상품 화면의 보수표. 구간마다 최저 금액 조항이 있는지 함께

본다

1

집행보수가 언제 얼마나 붙는지 묻는다.

확인하는 곳 · 상담 창구. 계약할 때와 사망한 뒤 두 번 붙는지 확인한다

2

중도해지수수료를 숫자로 받아 적는다.

확인하는 곳 · 상품설명서와 개별약관. 기본약관에는 숫자가 없다

3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이다. 이전 한도의 두

배다.31

수탁자의 의무는 계약으로 낮출 수 있다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탁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하면 그에 따른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32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충실의무에는 그런 단서가 없다.32

의무를 어겨 신탁재산에 손해가 나면 원래대로 되돌리라고 청구할 수 있다.32

되돌리기 어렵거나 비용이 지나치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32

충실의무를 어기면 손해가 없어도 얻은 이득을 전부 신탁재산에 돌려줘야

한다.32

계약서에 주의 수준을 낮추는 조항이 있는지가 실제로 갈리는 지점이다.

원금에서 20%가 넘게 손실이 날 수 있고 위험을 이해하기 어려운

금전신탁계약은 따로 다룬다.33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유언대용신탁으로 넘긴 재산을 유류분 계산에 넣는지가 갈려 있다.3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재산을 받은 곳이 상속인이 아닌 신탁회사라고 봤다.

넘긴 때도 상속이 시작되기 1년보다 앞선다고 보아 넣지 않았다.34

항소심인 수원고등법원은 그 부분을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34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 상속인을 수익자로 삼았다면 그 사람에게 재산이 간

것으로 보아 넣어야 한다고 했다.34

대법원 판단은 찾지 못했다.34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 민법의 유류분 계산 조문에도 신탁은 나오지

않는다.35

규제 개편은 네 해째 논의 중이다

금융위원회가 2022년 10월 신탁업 혁신방안을 냈다. 맡길 수 있는 재산을

늘리겠다는 내용이었다.36



그 뒤 국회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나왔으나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는 보도가 있다. 한 곳 보도다.36

2026년 9월 현재 법이 정한 재산 목록은 일곱 가지 그대로다.4

비어 있는 곳은 세 군데다

첫째, 실적에 따라 나눠 주는 신탁은 예금자보호를 받지 않는다. 그 사실은

상품설명서의 문구로만 알려진다. 둘째, 수탁자가 지켜야 할 주의 수준은

계약으로 낮출 수 있다. 어느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는지는 계약 전에 읽어야

알 수 있다. 셋째, 유언대용신탁으로 넘긴 재산을 유류분에 넣을지는 하급심이

갈려 있고 민법에도 답이 없다. 연구소는 이 셋이 제도가 없어서 생긴 빈 곳이

아니라고 본다. 제도는 있지만 신탁법과 자본시장법, 예금자보호법, 민법에

흩어져 있어 서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원금이 보전되는 연금·퇴직금 목적 신탁이면 예금자보호

확인은 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없으면 유류분 계산은 하지 않아도

된다.

계약서에서 예금자보호 문구를 찾아 읽는다.

확인하는 곳 · 상품설명서 첫 장의 예금자보호 안내란

1

수탁자의 주의 의무를 낮추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신탁계약서의 수탁자 의무 조항과 면책 조항

2

유언대용신탁을 생각한다면 상속인 몫을 함께 계산한다.

확인하는 곳 · 상속인이 몇 명인지와 각자의 최소 몫을 미리 적어 둔다

3



보수와 중도해지수수료의 실제

값은 기본약관이 아니라

개별약관에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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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하면 되는가
국민과 금융회사와 당국이 각각 할 일이 다르다.

16개
예금·신탁 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국내은행

2026년 9월 · 금융결제원 이용 매뉴얼

3갈래
유언대용신탁 보수가 나뉘는 갈래

2026년 9월 · 우리내리사랑 유언대용신탁

2종
신탁거래에 적용되는 약관의 갈래

(기본약관·개별약관)

2017년 5월 시행 · 금전신탁거래기본약관

국민이 오늘 할 수 있는 것

이미 든 신탁이 있는지부터 확인한다.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16개 국내은행의 예금과 신탁 계좌를

조회한다.37 공동명의 계좌와 피후견인 계좌, 본인이 조회를 막아 둔 계좌는

나오지 않는다.37 퇴직금 관련 계좌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도 나오지

않는다.37 상담을 받기 전에 다섯 가지를 정해 둔다. 누구에게 언제 얼마씩

갈지, 살아 있는 동안 바꿀 수 있게 둘지, 다음 세대까지 정할지가 셋이다.6

금전으로 맡길지 다른 재산으로 맡길지, 특정금전신탁이면 무엇을 사서

담을지가 나머지 둘이다.4 계약서에서는 다섯 가지를 본다. 보수의 요율과 떼는

시점, 중도해지수수료, 수탁자의 주의 의무를 낮추는 조항이 셋이다.32

예금자보호 문구와, 상장지수펀드 신탁이면 선취인지 후취인지가 나머지

둘이다. 보수와 중도해지수수료의 실제 값은 기본약관이 아니라 개별약관에

적혀 있다.37

금융회사가 할 일

보수 요율과 중도해지수수료를 상품 화면에 숫자로 적어야 한다. 이 보고서가

연 유언대용신탁 상품 화면 두 곳 가운데 요율을 숫자로 적어 둔 곳은 한

곳이다.23 나머지는 계약으로 정한다고만 적었고, 특정금전신탁 화면은 최저

가입금액조차 없는 곳이 있다.27 선취와 후취를 모두 열어 두고 고객이 고르게

해야 한다. 전체 계약의 91.7%가 선취였다.21 연구소는 이 값이 선택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다시 볼 근거라고 본다. 특정금전신탁의 운용방법은 위탁자가

계약서류에 직접 자필로 적게 돼 있다.19 이 절차가 서명만 받는 형식으로

흐르면 무엇을 샀는지 모르는 계약이 남는다.



당국이 할 일

특정금전신탁 잔액을 발표문 본문에도 적어야 한다. 2022년과 2023년 발표문

본문에는 575조 1,000억원과 587조 2,000억원이라는 잔액이 있다. 금전신탁

대비 비중도 함께 적혀 있다.9 2024년과 2025년 발표문 본문에는 금전신탁과

재산신탁 두 금액만 있다. 특정금전신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7

유언대용신탁도 잔액과 계약 건수를 통계 항목으로 둬야 한다. 지금은 은행이

언론에 따로 낸 값만 있다.11 거점점포 제한이 상장지수펀드 신탁에도

적용되는지 밝혀야 한다.22 금융감독원은 은행 검사가 끝나는 2026년 9월

뒤에 수수료 체계를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업계·협회가 함께 들어간다.20

선취와 후취 수수료, 중도해지수수료, 매매수수료가 논의 대상이다. 은행

안에서 직원을 평가하는 기준과 판매 절차도 함께 본다.20 아직 정해진 규정이

아니다. 어느 쪽으로 가는지는 해마다 3월에서 4월 사이에 나오는 신탁업

영업실적 발표에서 확인한다.7

이 장에서 확인할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맡길 재산이 예금과 적금뿐이면 신탁계약을 맺지 않아도

된다. 연구소는 특정 회사의 상품을 권하지 않는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내 신탁 계좌를 조회한다.

확인하는 곳 · payinfo.or.kr의 계좌통합조회 메뉴

1

상품설명서와 개별약관을 함께 달라고 한다.

확인하는 곳 · 창구와 앱의 약관 내려받기 메뉴. 보수와 중도해지수수료가

여기에 있다

2

최저 가입금액과 보수를 두 곳 이상에서 견준다.

확인하는 곳 · 각 회사 상품 안내 화면의 보수표

3



APPENDIX A

부록 가 · 용어 풀이

특정금전신탁

금전을 맡기면서 무엇을 사서 담을지 맡긴 사람이 직접 정하는 신탁이다.

유언대용신탁

살아 있는 동안 재산을 넘겨 두고, 죽은 뒤에 누가 얼마씩 받을지 미리 정해 두는

신탁이다.

개별약관

상품마다 따로 두는 약관이다. 신탁보수와 중도해지수수료의 실제 값이 여기에

적힌다.

유류분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받도록 민법이 정해 둔 몫이다.

APPENDIX B

부록 나 · 자료 출처와 각주

자료 출처
아래 자료는 2026년 9월 1일에 확인했다.

1. [1차] 「신탁법」 제2조·제22조·제23조·제32조·제33조·제43조·제59조·제6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

lsiSeq=198564&joNo=0002&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확인 2026.09.02

2. [1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lsClsCd=L&joNo=010300&mode=1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확인 2026.09.02

3. [1차] 「예금자보호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민법」 제1113조·제11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예금자보호법 (https://www.law.go.kr/법령/예금자보호법) · 민법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확인 2026.09.02

4. [1차] 금융투자협회,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부칙 2013년 12월 3일, 12월

4일부터 적용). law.kofia.or.kr

(https://law.kofia.or.kr/service/law/lawFullScreenContent.do?

seq=294&historySeq=1014) · 확인 2026.09.02

5. [2차] 금융감독원, 「신탁업 영업 현황 분석」(2022년분)과 「신탁업 영업실적[잠정]」

(2023~2025년 각 연도분).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 eiec.kdi.re.kr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79502) · 확인 2026.09.02

6. [1차] 금융위원회 「특정금전신탁 운용 현황 및 정책방향」(2013년 4월 11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3799)

· 확인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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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차]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포커스 2024-05호」(한아름, 2024년 3월 4일).

kcmi.re.kr (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_detail_view?

syear=2024&zno=1772&cno=6293) · 확인 2026.09.02

8. [1차] 우리은행 유언대용신탁 spot.wooribank.com

(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POTRT0043)과 특정금전신탁 안내

화면, 하나은행 「하나 Living Trust」 kebhana.com

(https://www.kebhana.com/cont/mall/mall08/mall0801/mall080104/1459691_115190.j

sp) · 확인 2026.09.02

9. [1차] 한국씨티은행, 「금전신탁거래기본약관」(2017년 5월 22일 시행). citibank.co.kr

(https://www.citibank.co.kr/download/cms/css/BANK_TERMS/Trust%20basic%202017

0522.pdf) · 확인 2026.09.02

10. [1차] 금융결제원,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 매뉴얼」. payinfo.or.kr

(https://www.payinfo.or.kr/contents/etc/accountinfo.pdf) · 확인 2026.09.02

각주
1. 「신탁법」 제2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넘기고, 수탁자가 수익자의 이익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관리·처분·운용하는

관계다.

2. 한국씨티은행 「금전신탁거래기본약관」

제11조. 신탁 등기나 등록을 하고, 할 수

없으면 신탁재산임을 표시한다.

3. 「신탁법」 제22조 제1항과 제23조. 신탁

전의 원인으로 생긴 권리와 신탁사무 처리상

생긴 권리는 강제집행 금지의 예외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항과 제2항. 일곱 가지는 이

조문의 각 호를 직접 센 값이다.

5.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금전신탁을 두

갈래로 나눈 조문이고 제3호는 없다.

'재산신탁'은 이 조문에 없는 이름이다.

6. 「신탁법」 제59조와 제60조. 제59조

제1항은 두 개 호로 돼 있고 단서를 함께

뒀다. 제60조가 수익자연속신탁이다.

7. 금융감독원 「2025년 신탁업 영업실적

[잠정]」(2026년 4월 15일). 잠정치라고

밝힌 값이고 회사 수도 같은 자료다.

8. 같은 자료. 갈래별 수탁고와 증감률, 업권별

신탁보수 비중이 여기에 있다.

9. 금융감독원 「2022년 신탁업 영업 현황

분석」과 「2023년 신탁업 영업실적

[잠정]」 본문. 2024년·2025년 발표문

본문에는 특정금전신탁 항목이 없다. 딸린

통계표는 확인하지 못했다.

10. 은행 696조원은 두 곳, 증권·보험 값은 한 곳

보도다. 세 값의 합이 발표문의 겸영 합계

1,059.0조원과 맞는다.

11. 2022~2025년 발표문 본문 네 해치에

유언대용신탁 항목이 없다. 딸린 통계표는

확인하지 못했다. 5대 은행 잔액은

머니투데이와 이코노믹리뷰 두 곳 보도다.

12. 머니투데이 2026년 7월 27일 등 세 곳이 1조

238억원과 110.95%를 같은 값으로 적었다.

이 수수료에 어떤 신탁이 들어가는지는

기사에 없다.

13. 2019년 12월 12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 종합

개선방안」. 허용 조건과 총량 기준은 세

곳에서 확인했다.

14. 블로터 2023년 12월 5일 한 곳 보도다.

2023년 상반기 말 기준 판매잔액이고, 20조

5,000억원에는 증권사가 판 몫도 들어간다.

15.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포커스 2024-

05호」. 2023년 12월 말 기준이고 2024년

2월까지의 상환 실적을 함께 적었다.

16. 금융감독원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

(잠정) 및 분쟁조정기준(안)」.

기본배상비율을 20~30%로 적은 보도와

20~40%로 적은 보도가 갈려 숫자는 뺐다.

17. 금융위원회 「특정금전신탁 운용 현황 및

정책방향」(2013년 4월 11일). 수탁고

증가율과 정책 방향이 이 발표문에 있다.

18.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14년

7월 31일). 신청자·계약 건수·인정 건수·

배상비율은 경기일보·이데일리·매일경제 등

세 곳 이상 보도다.

19. 금융투자협회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부칙이 2013년 12월 3일자이고,

12월 4일부터 맺는 계약에 적용한다고

적었다. 적정성 원칙, 설명서, 자필 지정, 홍보

금지 조항이 있다.

20. 2026년 7월 30일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주의'. 3,948억원과 545억원의 차이는

3,403억원이다. 검사 착수와 수수료 체계

재논의는 언론 다섯 곳이 같은 내용을 적었다.

21. 같은 소비자경보. 언론 네 곳이 같은 값을

적었다. 은행 여섯 곳의 2025년 1월~2026년

5월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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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금융위원회 2025년 2월 26일 발표. 판매

장소 제한과 지정인 확인은 언론 다섯 곳으로

확인했다. 발표는 2025년 9월부터

적용한다고 했으나 실제 적용일은 확인하지

못했다.

23. 우리은행 유언대용신탁 안내 화면. 보수

갈래와 구간별 요율, 최저 가입금액, 중도해지

조건이 있다.

24. 이 보고서가 계산했다. 5억 × 0.4% =

200만원, 기본과 집행을 합쳐 400만원이다.

10억 × 0.2% = 200만원은 최저 400만원에

못 미쳐 합쳐 800만원이다.

25. 하나은행 「하나 Living Trust」 안내 화면.

수탁금액은 5억 이상이고, 신탁보수와

중도해지는 신탁계약으로 정한다고 적었다.

26. KB국민은행 값과 신한투자증권 값은 여러

매체가 같은 값을 적었다. NH농협은행 값은

파이낸셜포스트 한 곳 보도다.

27. 우리은행 특정금전신탁 안내 화면. 보수

요율과 중도해지 조건, 최저 가입금액이 없다.

예금자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문구는 같은

은행의 특정금전신탁 설명서에 있다.

28. 2026년 7월 30일 소비자경보에 실린 사례다.

머니투데이·위클리오늘·뉴스1 등 네 곳이

같은 값을 적었다.

29. 더투데이·국민일보·더팩트 세 곳 보도이고,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낸 자료를 인용했다.

52.6%와 1.9배는 이 보고서가 계산했다.

30.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이용료와 한도,

대상 요건은 경향신문과 경기일보 두 곳

보도다.

31.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 제1항. 한도 1억원과 원금

·이자 합산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다.

32. 「신탁법」 제32조·제33조·제43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2조. 제32조에만 단서가 있다.

3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9호.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넘는

금전신탁계약 가운데 하나다.

3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합408489,

수원고등법원 2020나1138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7069. 판례

해설로 확인했다. 대법원 판단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화면에서 찾지

못했다.

35. 「민법」 제1113조와 제1114조에

'신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2026년

3월 17일 공포·시행한 법률 제21454호다.

36. 혁신방안 발표일은 두 곳에서 확인했다.

개정안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처리되지

못했다는 서술은 더벨 한 곳 보도다.

의안번호는 확인하지 못했다.

37. 금융결제원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 매뉴얼」. 작성일 표기는 없다. 개별약관

위임은 씨티은행 기본약관 제13조·제17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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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국민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분석한 자료다.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그 가치를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며, 법률 자문이나 세무 자문이 아니다. 본문의 보수 계산은 회사가

공개한 요율표로 구한 값이고, 개별 신탁계약의 유불리 판단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진행 중인 검사와 제재의 결과는 적지 않았다.

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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